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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loneliness and perceived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consisted of 301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father and mother's behaviors, defined as inconsistency, intrusiveness, physical abuse and

neglect, all- resulted in increased levels of loneliness amongst the subjects, and also negatively influenced

their perceived competence. However, the parent's monitoring, reasoning and affection behaviors tended

to reduced loneliness and perceived lack of competence. The father and mother's affection, when

recognized as such by female adolescents, revealed itself to b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various areas

of perceived competence. In conclusion, parenting behaviors may affect loneliness and perceived

competence on the part of female adolescents during the ego-identity form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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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외로움이 발생할 높

은 위험성에 있는 시기이다. 외로움은 다른 시기

에 비해 청소년기에 더 자주 발생한다(Brage &

Meredith, 1993; Jong-Gierveld, 1987; Medora &

Woodword, 1986; Peplau & Perlman, 1982).

Russell과 Peplau(1978)는 외로움이란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통합

감이나 공동체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주관적 경

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불유쾌한 정서

상태가 개인 및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와 관련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외로움으로 개념

화하였다. 이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비추어

살펴봤을 때, 청소년기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서의 수용과 정서적 유대 외에 친밀감이라는 본

연의 욕구가 부각되고(Sullivan, 1953), 새롭고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한 강력한 친화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시기로서(Park & Doh, 1998) 또

래관계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최적의 수준과

실제 성취수준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청소

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외로움은 청소년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연구들에서 중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Lyons, 2004). 외로

움은 청소년의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Brennan

& Auslander, 1979; Lyons, 2004), 불안과 우울

(Moore & Schultz, 1983; Ohannessian et al.,

1996), 섭식장애(Stewart, 2004), 심지어 자살과

자살에 대한 생각(Rokach, 2001)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외로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청소

년의 건전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 외로움과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 외로움의 원인은 부모, 가족, 또래와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거나(Rew, 2002;

Uruk, & Demir, 2003),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관계 지지망의 부족 혹은 상실과 소속감의 부족

등이다(Russell, Peplau & Cutrona, 1980). 좀 더

구체적으로 Lee(1994)는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

모의 기대와 과중한 성취압력으로 인해 친구들

과의 관계에서 심한 부담감과 소외감을 경험한

다고 하였다. 특히 핵가족화와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는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증가시키

게 되어 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이는 친구

나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과중한 학업성취압

력과 형식적인 대인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담감과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하게 한다. Rice

(2001)는 부모와 단절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또

래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하여 고

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Sabatelli와

Anderson(1991) 또한 다른 행동발달과 마찬가지

로 청소년의 외로움은 부모자녀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

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대신 또래에 대한 의존성

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 대

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 지지를 해

주는 등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및 심리적 안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Weiss(1973)는 만족스러

운 관계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외로움

은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등

개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존재함

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발달을 초래하는 청소년기의 외로움에 대한 증

가 혹은 감소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은

크게 작용한다.

한편 외로움은 성(性)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Medora와 Woodword(1986),

Woodword와 Frank(1988)는 여성들이 남성들보

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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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지에 보다 더 크게 만족하

고(Allen & Stoltenbeg, 1995), 여성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자기감(self-

in-relation)을 형성하기에(Surrey, 1991), 타인과

의 접촉이 상실되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한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

(Lim & Rah, 2003; An & Kim, 2005)가 주로 남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자 청소

년의 외로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기로 가는 과

도기로서 급격한 신체, 생리적 성숙이 이루어지

며 인지적,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와 갈등을 겪

게 되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동

한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면서

도 의지하고, 때로는 혼자 있거나 또래집단의 일

원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등 청소년들은 계속적

으로 자기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는 탐색활동을

하게 된다.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아개념

과 자아가치감 등이 생겨나게 된다(Chung, 2004).

Erikson(1950)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동 후

기가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생각

하는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준과 기대에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하게 그 기대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지에 의해 스스로를 판단

한다. 또한 Papalia 등(1989)은 청소년기 자신에

대한 견해는 성격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자아상은 전 생애를 통한 성공과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기

의 자기탐색과 대인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개념

중 자기 역량지각이 있다. 자기 역량지각은 하나

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다양한 자기평가적 요

소들로 이루어진다. Harter(1982)는 전반적인 자

기존중감과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자기 역량지

각을 구분하고 자기 가치감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부여하는 총체적 가치’로서,

학업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품행 및 외모 등

의 세부적인 자기평가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의

자기평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역량지

각은 심리사회적 효능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

과 자기평가를 가지는 것은 청소년기의 긍정적

인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기평가에

기인한 역량지각과 관련하여 학업 및 사회적 능

력 등의 유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남아를 대상으

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최근의 연구들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업능력과 사회

적 능력은 전통적으로 남아들의 특성으로 여겨

졌으나 점차 여아들에게 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Kindlon, 2007; Seevers, Dormedy

& Clason, 1995; Ha & Park, 2011). 따라서 이러

한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부모자녀관계에

서 여아들의 심리사회적 유능성의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역량지각의 특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 역량지각은 사회적응과 대인관계

를 예측해주는 요소로서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

과 수용적인 분위기와 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Choi, 1999). 애정과 적절한 통제를

갖는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Lee & Kim,

2005).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경우 자

녀는 자아존중감이 높고(Isberg et al., 1989), 자

녀가 부모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자녀

는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높은 자아개념을

갖는다. 청소년기 부모양육행동을 통해 여자 청

소년의 학업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

적 매력, 자기 품행 지각,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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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

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역량지각이 어떻게 인

식되는 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부모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자녀의 사

회적 외로움 및 역량지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

며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동안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남아와 여아에 따

라서도 동일한 부모 양육행동을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Block, 1973; Baumrind, 1978; Schaefer,

1965; Lim, 2006). 또한 발달시기에 따라서도 부

모 양육행동도 다르게 나타난다. 사춘기를 기점

으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청소년들은 가족관

계를 다시 조율하거나 재정의하는 결정적 시기

를 맞이하며(Hill & Palmquist, 1978), Chung

(2004)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와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급속한 신체적 성장은 부모

의 체벌과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부모

의 권위는 도전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의 부모자

녀관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또한

인지발달로 인한 청소년기의 변화 또한 부모와

의 갈등요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중년기에 접어든 부모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행동을 갖는

것은 청소년기의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

다. 그러나 Hur(2004)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

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행동

을 연구하는데 있어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학대나 방치, 감독 등의 양육행동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 척도가 없고, 외국의 평가도구들을 그대

로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인 독특한 양육행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에 타당한 부모 양육행

동의 평가도구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타 국가 부

모에 비해 많이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과잉기대

와 과잉간섭 등의 양육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Hur(2004)

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

대, 방임, 애정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기존의 연

구에서 사용된 도구보다 다요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

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

고 있고,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을 통해 부모 양

육행동의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비일관성, 학대

와 방임 등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양육행동 측면

까지 평가할 수 있어 좀 더 실제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보고를 통해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가 있다(Kagan,

1971).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비교적 잘 대해주

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자녀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

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a et al., 2008).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딸이 지각하는 아버

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청소

년기 부적응적인 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는 외로움과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심리사회

적 기능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나타내는 역량지

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

소년기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되는 외로움을 해

소하고,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기 역량지각의 향상을 돕기 위한 부

모교육 및 부모상담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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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딸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들을 지원하는

다각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

교와 전문계 고교 각각 2개교의 1, 2학년 여고생

이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

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누락된 문

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는 분석대

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01부를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301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인

문계 고교 50.5%, 전문계 고교 49.5%, 학년은 1

학년이 52.2%, 2학년이 47.8%이었고, 학업성적

은 상위권 15.3%, 중위권 55.8%, 하위권 28.9%

로 응답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 11.3%, 대학 졸업 45.2%, 고등학교 졸업

39.8%, 중학교 졸업 이하 3.7%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이상 6.5%, 대학 졸업 36.2%, 고

등학교 졸업 53.2%, 중학교 졸업 이하가 4.1%이

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하

여 중이 55.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하가

31.2%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 양육행동

여고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Hur(2004)가 제작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개 하위요인 총 43문항을 사용하였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

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

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

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

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된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해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

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

의되며,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

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

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이다. ‘과잉간

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까지 지

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

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

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

안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

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방임’은 자녀의 신체

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

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애정’은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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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본 척도는 ‘전

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방식으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지각된 양육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

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는 아버지 양육행동이 .63～.91.로 나타났고

어머니 양육행동은 .59～.85로 나타났다.

2) 외로움

여고생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제작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Park과 Doh(1998)가 청소년

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

도의 총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여부에 관해 각각

10문항씩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방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외로

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3으로 나

타났다.

3) 역량지각

여고생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

성을 검증하는 역량지각의 측정을 위해 Harter

(1982)에 의해 개발된 역량지각 척도(Harter's

Perceived Competence Scale：PCS)를 Lee(1994)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역량지각 척도는 학

업성취를 강조한 ‘학업역량’, 또래와의 ‘사회적

역량’, 운동을 잘하며 쉽게 배우는 ‘운동역량’,

외모에 대한 ‘신체적 매력’, 긍정적 자기행동 지

각을 나타내는 ‘품행’, 자신감이 있고, 자신이 좋

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전반적 자아가치’의 6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 영

역들을 스스로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고

하게 하는 것으로 총 36문항이고 각 하위영역별

로 6문항씩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양식은 구조화된 대안방식을 취하는데 4점 척도

점수로 표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역

량 평가를 나타낸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먼저 응답자가 A와 B 유형 중 어느 유형이 자신

과 더 유사한 지 판단하게 한 다음, 다시 한 번

‘나와 정말 똑같다’와 ‘나와 비슷한 편이다’ 중

에서 하나를 더 고르게 한다. 전체 및 각 하위요

인의 신뢰도는 .64～.8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400명의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301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Ver 9.1)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

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

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

정도구인 부모의 양육행동, 외로움 및 역량지각

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구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

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여고생의 외로움과

역량지각에 대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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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on Loneliness

Dependent variable

Predictors
Loneliness

Father's

rearing

behaviors

Monitering -.24***

Reasoning -.21***

Inconsistency .17***

Over-expectation .06

Intrusiveness .11*

Physical abuse .14**

Neglect .15**

Affection -.31***

Ad-R2 .28

F 18.63***

*p < .05. **p < .01. ***p < .001.

<Table 2> Effect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loneliness

Dependent variable

Predictors
Loneliness

Mother's

rearing

behaviors

Monitering -.19***

Reasoning -.18***

Inconsistency .20***

Over-expectation .05

Intrusiveness .17***

Physical abuse .15**

Neglect .25***

Affection -.28***

Ad-R2 .26

F 16.24***

**p < .01. ***p < .001.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

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를 구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

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COLLIN을 사용하

여 eigen value, condition number와 variance pro-

portion의 수치를 알아본 결과 다중공선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독립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팽창

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구하였으

나 그 값이 10미만인 1.02～2.38로 나타나 독립

변인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Ⅲ.연구결과

1.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행동이 청소년

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지각된 아버지 양육

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2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양육행동의 감독(β = -.24, p

< .001), 합리적 설명(β = -.21, p < .001), 비일관

성(β = .17, p < .001), 과잉간섭(β = .11, p < .05),

학대(β = .14, p < .01), 방임(β = .15, p < .01)과

애정(β = -.31, p < .001) 등 과잉기대를 제외한

7개 하위영역에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이 아버지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

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일관성, 과

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이 청소년

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지각된 어머니 양육

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지각된 어머니의 양

육행동이 여고생의 외로움에 대해 26%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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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parenting behaviors on perceived self-competence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s

Perceived self-competence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ttractiveness

Conduct

behavior

General

self-worth

Father's

rearing

behaviors

Monitering .22** .08 .06 .05 .34*** .08

Reasoning .08 .04 -.06 -.03 -.03 .11*

Inconsistency -.08 -.08 .04 .01 .02 -.11*

Over-expectation .08 -.06 -.02 -.02 .03 -.12*

Intrusiveness .06 -.02 -.02 -.02 -.08 -14*

Physical abuse .09 -.08 .08 -.09 -.21** -.06

Neglect -.08 -.06 -.02 .02 -.06 -.23**

Affection .08 .29*** .28*** .27** .23** .34***

Ad-R2 .26 .16 .13 .12 .21 .29

F 8.57*** 4.53*** 4.25*** 3.23** 5.25*** 9.63***

*p < .05. **p < .01. ***p < .001.

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감독(β =

-.19, p < .001), 합리적 설명(β = -.18, p < .001),

비일관성(β = .20, p < .001), 과잉간섭(β = .17,

p < .001), 학대(β = .15, p < .01), 방임(β = .25,

p < .001)과 애정(β = -.28, p < .001) 등 과잉기

대를 제외한 7개 하위영역에서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이 어머

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

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여고생의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먼저 지

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학업역량 지

각에 대해 2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의 양육행동 중 감독행동(β = .22, p < .01)은 학

업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은 아버지 감독행동이 높다

고 지각될수록 학업역량 지각이 긍정적으로 나

타났다. 둘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여고생

의 사회적 역량 지각에 대해 16%의 설명력을 나

타내었다.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행동(β = .29, p <

.001)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은 아버

지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역량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지각된 아버지 양

육행동은 여고생의 운동역량 지각에 대해 13%

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애정행동(β =

.28, p < .001)은 여고생의 운동역량 지각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은

아버지의 애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운동역량

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넷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동은 신체적 매력에 대해 12%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 아버지 양육행동의 애정행동(β =

.27, p < .01)은 여고생의 신체적 매력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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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n perceived self-competence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s

Perceived self-competence

Scholastic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ttractiveness

Conduct

behavior

General

self-worth

Father's

rearing

behaviors

Monitering .04 .05 .01 .01 .13* .02

Reasoning .02 .05 -.02 -.02 .04 .14*

Inconsistency -.01 -.07 .05 .01 -.02 -.11*

Over-expectation .07 -.04 -.01 -.01 .03 -.12*

Intrusiveness .06 .02 .02 -.02 -.08 -13*

Physical abuse .10 -.05 .08 -.06 -.22** -.04

Neglect -.09 -.07 -.02 .02 -.06 -.19**

Affection -.07 .16* .02 .02 .16* .22**

Adj-R2 .11 .13 .07 .06 .14 .17

F 3.26** 4.25*** 2.50** 2.23* 4.72*** 5.66***

*p < .05. **p < .01. ***p < .001.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고생이 아버지의 애

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신체적 매력에 긍정적

으로 지각하였다. 다섯째, 지각된 아버지 양육행

동은 품행 지각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나타내

었다. 아버지의 감독(β = .34, p < .001), 학대(β =

-.21, p < .01)와 애정(β = .23, p < .01)은 여고생

의 품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

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아버지의 학대행

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품행에 부정적으

로 지각하였다. 여섯째,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

동은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대해

2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β = .11, p < .05), 비일관성(β = -.11, p <

.05), 과잉기대(β = -.12, p < .05, 과잉간섭(β =

-.14, p < .05), 방임(β = -.23, p < .01), 애정(β =

.34, p < .001)은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도 높게 인식되었고,

아버지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

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

가치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4.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역량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먼저 지

각된 어머니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지각에 대해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어머

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행동(β = .16, p < .05)은

사회적 역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 즉, 여고생은 어머니의 애정행동

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사회적 역량 지각이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

동은 여고생의 품행 지각에 대해 14%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감독(β = .13, p < .05),

학대(β = -.22, p < .01)와 애정(β = .1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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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여고생의 품행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

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어

머니의 학대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대해 1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합

리적 설명(β = .14, p < .05), 비일관성(β = -.11,

p < .05), 과잉기대(β = -.12, p < .05), 과잉간섭

(β = -.13, p < .05), 방임(β = -.19, p <. 01), 애정

(β = .22, p < .01)은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

니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

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도 높게 인식되

었고, 어머니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

적 자아가치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여고생

의 학업역량, 운동역량, 신체적 매력에 대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고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

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의 외

로움과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역량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

과, 아버지 양육행동은 과잉기대를 제외한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

정의 7개 하위요인에서 여고생의 외로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이 아

버지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고,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

을수록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여고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외로움에 대해 아버지 양육행동과 동일한 결

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

수록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일

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Brage와 Meredith(1993), Lim

과Rah(2003)의 연구와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

이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애정을 표시하는 온

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외로움을 덜 느낀다

고 보고한 Doh(1996)의 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

하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자녀

의 외로움이 높아지고(Lee, 2001), 아버지의 과

잉통제 및 제한이 높을수록 자녀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 Woo와 Park(2001)의 연

구결과와 동일하다.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하였고(Sabatelli & Anderson, 1991;

Hojat, 1982), Sohn 등(2001)이 부모의 높은 과잉

간섭과 낮은 애정 및 방임 등은 청소년의 다양

한 문제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양육행동

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 모두의 비일관

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은 청소년 부적

응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Lyons, 2004), 여고

생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여고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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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고

생은 아버지 감독행동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학

업역량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아버지의 애

정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역량, 운동역량,

신체적 매력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아

버지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각에 긍정적이었고, 아버지의 학대행동

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품행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고생은 아버지의 합

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

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도 높게 인식되었고,

아버지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행

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

가치감은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버지가 적절한 애정과 수용을 바탕으

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할 때 딸의 학업

및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는 보고(Baumrind,

1978; Biller, 1981; Steinberg, 2001)와 유사하다.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업성적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한 연구(Fulton & Turner,

2008)에 의하면, 여학생은 부모가 온정적이며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회고할 때 학업수행에 대

한 통제력을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그 결과

학업성적이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감독행동과 유사한 양육행동인 관심과 가르침

행동이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Lim, 2006)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

락이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Song과 Hyun

(2006)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교육과 자녀

부양에 참여하며 역할수행에 긍정적인 경우 아

동 및 청소년의 사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신뢰성, 지도성, 안정성과 사교성 등

사회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여고생은 아버지의 애정행동이 높다고 지각

할수록 신체적 매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는데 이는 Collins(1991)의 연구에서 그 근거

를 찾아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관

심이 높은데다 발달시기상 외모에 초점을 두게

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로부터

제시되는 외모관련 기준이나 가치를 얼마나 수

용할 것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체적 매력

에 대한 기준은 청소년의 부모를 통해 명시적으

로 또는 잠재적으로 전달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

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어떤 기대를 형

성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애정

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자신의 긍정적인

외모에 대한 평가가 외모에 민감한 시기인 고등

학생의 딸은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Kaplan 등(1998), Cicchetti와 Troth(1995), Lewis

(1992), Rey와 Plapp(1999), Sohn 등(2001)의 연

구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품행장애 등은 일반가

정의 자녀보다 학대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되며,

애정과 수용을 지닌 양육태도를 지닌 가정에서

는 청소년의 비행동 등 부정적 발달이 적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학대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품행 지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감독과 애정행동이 높은 경우 품

행에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과 유사한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Forehand 등(1997)과 Wasserman

등(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품행장애와 비행

치료에 부모의 감독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Park(1995)은 우리나

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서양의 양육행동 연구 결과와 달리

여아들의 자존감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양육행

동이 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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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고등학생

딸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셋째,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이 역

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고생은

어머니의 애정행동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사회

적 능력 지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품행 지

각에 긍정적이었고, 어머니의 학대행동이 높다

고 지각할수록 자기행동에 부정적으로 지각하

였다. 또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

도 높게 인식되었고, 어머니의 비일관성, 과잉기

대, 과잉간섭, 방임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여

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는 부정적으로 인식되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Lim(2006)이 어머니의

관심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가르침과 관심행동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대 행동이 여고생의 품행에 대해 부

정적인 지각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는 Kaplan

등(1998), Cicchetti와 Troth(1995), Lewis(1992),

Rey와 Plapp(1999), Sohn 등(2001)의 연구에서

학대와 같은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비행 및 품행

장애를 가져오게 한다는 보고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어머니의 온정이나 애정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밝

혀진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지지적

인 태도(Kim & Kang, 1999; Doh & Choi, 1998;

Eaton, 1997)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부모

의 거부, 제제, 통제, 냉담 등의 양육행동은 자녀

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보고(Park, 1995)와도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부모 모두의 감독, 합리적 설명과

애정 행동은 여고생의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

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비

일관성, 과잉간섭, 학대와 방임 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부

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모

두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행동과 같은 긍정적

인 양육태도는 여고생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자기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돕는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애정행동은

여고생의 사회적 역량, 품행 지각과 전반적 자아

가치감 등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 모두의 학대 행동은 품행

지각에 부정적인 발달을 가져오며, 부모의 감독

과 애정은 품행 지각에 긍정적인 도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임이 분명히 재확인되

었다. 또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임

행동 등은 여고생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는 Lee와 Kim(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의 애정과 적절한 통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보

다 아버지의 감독 및 애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

행동이 고등학생 딸의 역량지각에 더 다양한 영

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능력

적인 평가 측면에서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태도

를 강조하는 연구풍토에서 딸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버지의 감독과 같은 양육행동

은 학업능력과 품행 지각을 긍정적으로 돕고 아

버지의 애정행동은 대인관계능력과 신체 및 운

동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남으로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애정행동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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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측면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과 같

은 적절한 양육행동은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되

는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시기인 청

소년기에 자아가치감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자기능력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대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장면에서 여고생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아

버지와 청소년기 딸의 관계에 대해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며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딸

에 대한 아버지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여고생과 그 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

들을 지원하는 다각적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에 따른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행

동 척도에 있어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비일관성의 내적일치도가 .59로 나타나 보통 .60

이상이 되었을 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치

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과 본 연구대상을 선

정하는데 있어 서울지역만을 표집한 것은 본 연

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 척

도의 비일관성 요인은 Hur(2004)가 개발 및 타

당화 연구 당시에도 내적 일치도가 .67로 타 하

위요인에 비해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당요인의 문항 재검

증 등 신뢰도 보완이 요구되며, 연구대상의 선정

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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